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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 콩 재고 역대 최대 … 중국 50만 t 구매

“올해 만료되는 마일리지로
보너스 항공권 살 수 있다”

미국의 콩 재고량이 역대 최대 수준인 9억5,500만부셸

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. 미국 콩 수출량의 60%를 차

지하는 중국이 무역전쟁의 여파로 콩 수입을 중단한 까닭

이다. 

중국은 미국과 무역전쟁을 벌이면서 지난 7월부터 미국

산 콩에 25%의 보복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. 이후 콩 수입

이 감소해 중국 내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상태다. 11일 미

국 농무부에 따르면 중국의 9월 미국산 대두 수입액은 1년 

전보다 98%나 줄었다. 

양측이 무역전쟁으로 미국의 콩 재고가 늘어나는 가운

데, 중국이 미국산 대두 50만톤을 사들이기로 했다. 도널

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‘90일 

휴전’합의 이후 처음이다. 

12일 CNBC에 따르면 중국 국영기업 시노그레인과 중

대한항공은 올해 유효기간 만료를 앞둔 마일리지로 내년 

항공권 예매가 가능하다고 밝혔다.

12일‘이투데이’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이날“내년부터 

시작되는 일부 항공 마일리지의 소멸을 앞두고 아직까지 

마일리지를 미처 사용하지 못한 고객들의 관심이 높아지

고 있다.”며“그러나 당장이 아닌 내년 중에 사용할 항공

권이라도 미리 보너스 항공권을 예매해 놓으면 문제가 없

다.”고 설명했다.

대한항공은 앞서 2006년 마일리지 유효기간 제도시행

을 예고하고 2008년부터 도입한 바 있다. 2008년 7월 1일

부터 같은 해 12월 31일까지 적립된 미 사용 마일리지는 

2019년 1월 1일부터 소멸된다. 이에 일부 소비자들 사이에

서 마일리지를 통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어려워지는 것 

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.

다만 대한항공은 이에 대해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

이다. 대한항공의 경우 현재 2019년 연간 전체 국제선 9만

7,000여 편의 항공편 중 95%에 이르는 9만2,000여 편의 

량집단은 이날 미국 대두 판매업체 카길로부터 대두 50만 

톤을 1억8,000만 달러을 주고 매입했다. 한 트레이더는“중

국 국영기업들이 내년 1월부터 3월까지 선적될 (대두를 실

은) 12개 화물을 구입했다.”며“이제 다시 비즈니스가 시

작되고 있다.”고 전했다. 그는 대두가 태평양 연안 북서부 

곡물터미널을 통해 선적돼 중국으로 수출될 것이라 내다

봤다.  앞서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국이 미국산 대두를 구

매하고 있으며 자동차 관세도 내릴 것이라 언급한 바 있다. 

CNBC는“시작단계이긴 하지만 중국이 미국산 콩 대량

구매에 나선 것은 무역갈등이 완화되고 있다는 것”이라고 

분석했다. 다만 중국 영자 관영매체 글로벌타임스는“중국 

항구에 대두가 도착했을 때, 효율적인 통관을 할 수 없다면 

여전히 위험은 존재한다.”면서 미국이 90일간의 무역협상

에 적극적으로 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.

항공편에서 보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. 또한 국내선 

4만9,000여 편의 항공편 중 94%인 4만6,000여 편에서 보

너스 항공권 예약이 가능하다. 이 회사 관계자는“조금만 

서두르면 마일리지로 항공권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높

아진다는 의미”라고 설명했다.

일반 항공권과 마찬가지로 마일리지로 끊는 보너스 항

공권은 1년 전 예약이 가능하다. 예를 들어 올해 12월에 

내년 12월 사용할 보너스 항공권을 끊을 수 있다는 것이

다. 만약 올해 말에 소멸되는 마일리지를 갖고 있는 사람

이라면, 올해가 지나가기 전에 내년 출발하는 보너스 항

공권을 예매하면 자연스럽게 소멸 예정인 마일리지를 활

용할 수 있다.

보너스 항공권의 경우 발권일부터 1년 간 유효하다. 단 

유효기간은 연장되지 않는다. 일정을 변경하거나 목적지

를 변경할 경우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다. 대한항공 관계

자는“예약을 취소하지 않고 탑승하지 않을 경우 예약 부

도 위약금이 부과될 수 있으니 이와 같은 점을 유의해야 한

다.”고 설명했다.

애플, 텍사스 오스틴에 
신사옥 건립

애플이 10억 달러를 투자해 텍사스 오스틴에 

신사옥을 짓는다. 애플은 사옥 건립 이후 최대 1

만5,000명을 신규 고용할 예정이다.

14일‘아시아경제가 CNBC를 인용해 전한 바

에 따르면 애플은 이날 성명을 통해 오스틴 북

부에 133에이커 규모의 사옥을 짓기로 했다고 

밝혔다. 애플 본사는 캘리포니아주 쿠퍼티노에 

있다.

애플은 이미 오스틴에 2곳의 대규모 사무소를 

보유하고 있으며, 사옥은 기존 사무실에서 1.6

㎞ 안쪽에 자리 잡을 예정이다. 신사옥 건립에 

투입될 전체 10억 달러 중 4억5,000만 달러가 

올해 투입되고 남은 자금은 향후 5년간 나눠서 

사용된다.

애플은 신사옥을 짓고 직원 5,000명을 우선 고

용한 뒤 최대 1만5,000명까지 점차 신규 채용 직

원 수를 늘려나가기로 했다. 오스틴 사옥에는 엔

지니어링과 연구개발(R&D), 재정 및 판매, 고객 

지원 분야 인력이 상주할 예정이다.

이 외에도 애플은 시애틀과 샌디에이고, 컬버

시티 등 3곳에도 새로운 사무소를 열고 1,000명 

이상의 인력을 고용하기로 했다. 또 아이오와주 

워키에는 새로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한 준비 

작업도 진행되고 있다. 기존에 있던 사무소인 피

츠버그와 뉴욕, 볼더, 보스턴, 포틀랜드 사무소

와 노스캐롤라이나, 애리조나, 네바다에 있는 데

이터 센터는 확대하기로 했다.

애플은 올해 미국 내에서 6,000명을 신규 고

용했다면서 앞으로 2023년까지 2만 개의 일자

리를 창출할 것이라고 밝혔다. 팀 쿡 애플 최고

경영자(CEO)는 이날 성명에서“미국 전역 도시

에서의 새로운 투자와 일자리, 기회를 창출하는 

것은 물론 오스틴과의 반세기에 걸친 파트너십

을 더욱 심화하는 것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

다.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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